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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분리하는 '최고 규칙' 

 

하이에크는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을 끝내는 원칙은 개인주의자와 집단주의자의 윤리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집단주의는 인간의 삶과 행동에 대한 관점이다. 그것은 사람

들을 ‘통일된 방향을 요구하는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 개인주의는 그 반대로 ‘인간성’을 

‘각각 자신의 정신과 권리를 가진 독특한 개인들로 구성된 추상적인 것’으로 본다. 집단

주의자는 다수결이나 ‘일반의 의지’와 같은 개념에 개인을 쉽게 굴복시키겠지만, 개인주

의자는 그들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을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경계한다. 

 

하이에크는 집단주의 권위의 ‘계획’은 개인을 희생하면서 제자리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

을 정당화한다고 말한다. 사회주의는 본질적으로 집단주의이며 집단주의적 미사여구를 

사용해 집단주의에 대한 모든 비판을 무마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를 대함

에 있어 유일하고도 효과적인 대응은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집단주의자들은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면, 말 그대로 집단주의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전체의 이익’은 집단주의자에게 행해져야 할 유일한 기준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주의 윤리는 공동체가 정한 목적이나 상부가 행하도록 명

하는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행위도 용인된다는 것이다. 

 

반면, 개인주의자는 개인의 선택과 기업가정신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제

도를 장려할 수 있다. 사회주의자는 권한 위임, 공립 지지 등 일률적인 접근 방식을 지지



한다. 하이에크에 의하면 집단주의자들은 개인의 계획을 정의에 의한 혼란으로 규정하는 

반면 중앙집권적 권위의 계획은 본질적으로 합리적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단일 계

획을 모든 경제 활동의 중심 방향으로 설정하며 사회의 자원이 어떻게 ‘의식적으로’ 특정

목적에 봉사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그렇다면 경쟁은 있는가, 없는가? 개인주의자는 경쟁이 개인의 선택, 책임, 효율성에 대한 

경향을 암시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그 질문에 답할 것이다. 자유 선택에 의한 소비자는 

궁극적으로 누구의 계획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결정한다. 그러나 집단주의자는 

자신들이 원하는 계획이 애당초 경쟁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에 본능적으로 반경쟁적

인 자세를 취한다. 그 때문에 경쟁은 활동을 강제하고 자의적 권위의 개입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위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한다. 

 

이런 집단주의의 결정은 오만함의 극치이다. 집단주의 계획은 그저 장막 뒤에 서서 다른 

이보다 우월함을 과시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집단주의의 계획은 다른 이들의 계획보다 

우선시된다. 경제활동의 방향을 완전히 ‘중앙집권화’한다는 생각은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

들에게 충격을 준다. 이는 과제의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의 중심에서 

지시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공포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개인이다. 다른 사람들의 삶이나 경제를 계획하는 데 적합한 것은 오직 하

나님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번역: 임준혁 

출처: https://fee.org/articles/fa-hayek-on-the-supreme-rule-that-separates-collectivism-from-individualism/ 


